
ANGEL'S ANGLE
OPEN STUDIO

SKULL & ICE · 자연이 그린 그림

02 — 05 OCT 2026 · PRIVATE VIEWING · RSVP ONLY

THE 22ND ARA KOREA CAMPAIGN · SPECIAL EXHIBITION



창작의 현장을
전시 공간으로.
ARA KOREA의 스물두 번째 캠페인은 홍장혁(Angel's Angle)의 작업실을 온전히
개방하는 〈Angel's Angle OPEN STUDIO〉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작품이 탄생하고 켜켜이 쌓이는 창작의 공간
그 자체를 관람 경험의 중심으로 삼으며,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조망하는 새로운 전시 형
식을 선보인다.

이번 Open Studio에서는 새로운 조각·주얼리 오브제 시리즈 〈SKULL & ICE〉와
유화 연작 〈자연이 그린 그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서로 다른 매체와 조형 언어가 하나의 작업 공간 안에서 조우하며,
작가의 이전 작업과 현재의 창작이 깊고 풍요로운 대화를 이룬다.

THE EXHIBITION · THE 22ND ARA KOREA CAMPAIGN · 2026



홍장혁
ANGEL'S ANGLE

한국의 전통문화에 깃든 조형적 정수
를 발굴하여 이를 주얼리와 오브제, 패
션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풍요롭게 
확장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조각적 오브제, 사진과 영
상,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유려하게 횡단하며 창작의 지평을 끊
임없이 넓혀간다.

강강술래에서 사람들이 손을 맞잡아 
원을 이루는 구조를 왕관과 주얼리의 
형태로 승화시키며, 한국의 전통적 정
취와 동시대 감각이 조응하는 고유한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

"매체는 이동하고, 형태는 변환되
며, 의미는 확장된다."

ARTIST · JEWELER · SCULPTOR · PAINTER



GANGGANGSULLAE

FROM KOREAN HERITAGE
TO CONTEMPORARY CULTURE

강강술래에서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원을 이
루는 형상에서 깊은 조형적 영감을 발견했다. 그 
원형적 구조는 왕관과 주얼리의 정제된 조형 언어
로 전환되고,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비롯한 
다채로운 오브제의 형태로 찬란하게 확장된다.

이 작업에서 강강술래는 전통의 숭고한 조형적 질
서를 동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빚어낸다. 서로 다
른 사람들이 손을 맞잡아 완성하는 하나의 원 — 
연결, 공존, 공동체의 본질적 구조가 동시대 주얼
리와 오브제의 형태 안에서 다시 한번 찬란히 깨
어난다.

HERITAGE

CONNECTION

COEXISTENCE

JEWELRY

OBJECT

K-CULTURE



FROM JEWELRY TO THE STAGE

K-POP ×
JEWELRY

TIKOONZ 주얼리는 동시대 대중문화의 무대와 패션 이미지 속에서 전혀 새로운 맥락으로 소환된다.
K-POP 아티스트들의 손끝과 귀, 목선 위에서 빛을 발하는 오브제는 앨범 커버와 뮤직비디오를 가로지르며,
이미지와 패션이 교차하는 결정적 순간의 일부로 자리한다.

그것은 협업과 스타일링을 아우르는 동시에, 무대 위의 착용을 넘어 개인적 소장의 대상으로 선택받아 왔다.
수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Angel's Angle의 오브제를 직접 구매하고 소장해 왔다는 사실은,
이 주얼리가 하나의 독자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STAGE · BODY · JEWELRY · IMAGE · FASHION ARCHIVE —



착용과 소장, 두 가지 맥락 모두에서 선택받는 오브제. 무대 위의 순간과 일상의 공
간을 가로지르며, 홍장혁의 작업은 패션의 언어와 예술적 가치가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에서 온전히 빛을 발한다.

그 경험은 〈SKULL & ICE〉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무대 위의 착용 장면을 품은 채, 오브제 스스로가 독자적인 언어로 발화하는 자리—
그것이 이 작업의 출발이다.

— STAGE · BODY · JEWELRY · IMAGE · FASHION ARCHIVE —



SKULL & ICE
Jewelry · Body · Skull · Object · Light · Memento Mori



SKULL — THE NEW BODY

〈SKULL & ICE〉에서 SKULL은 가장 본질적인 조형적 선택이다.
고대 왕들은 무덤과 피라미드 안에 가장 귀한 보석과 주얼리를 함께 매장했다.
죽음 앞에서도—바로 그 영원을 향한 열망 속에서—인류는 언제나 주얼리를 곁에 두었다.
Memento Mori. 삶을 깊이 기억하라.
그 오래된 명령은 주얼리와 해골이 처음부터 같은 언어를 공유해 왔음을 말해준다.

SKULL은 그 전통의 연장 위에 선다.
한때 살아있는 신체와 무대 위에서 빛나던 주얼리는, 이제 SKULL이라는 새로운 신체 위에 안착하여 더 깊고 고요한 존재감을 획득한다.
영원을 응시하는 오브제 위에서, 주얼리는 비로소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Jewelry · Body · Skull · Object · Light · Memento Mori



ICE — THE JEWELRY

ICE는 SKULL 위에서 빛을 반사하고 발산하는 주얼리다.
착용물은 오브제로 승화되고, 오브제는 하나의 완결된 이미지로 전환된다.
빛은 재료이자 언어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살아있는 몸을 넘어선 자리에서도 빛은 영원히 머문다.
그것이 주얼리의 본질이며, 〈SKULL & ICE〉가 도달하고자 하는 침묵의 아름다움이다.

Jewelry · Body · Skull · Object · Light · Memento Mori



SKULL & ICE · SELECTED WORKS

A NEW BODY FOR
THE ICE.
〈SKULL & ICE〉 연작은 주얼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원적 탐구로부터 깊이 피어난다.
빛을 품고 발산하는 오브제로서의 주얼리, 그것을 완전하게 지탱하는 새로운 신체로서의 두개골.
각 작품은 독립된 조각적 장면이자 하나의 완결된 이미지로 스스로 빛난다.
세부를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빛과 형태의 관계는 더욱 선명하게 열리며,
보는 이에게 깊고 새로운 감각의 언어를 건넨다.

— ANGEL'S ANGLE · OPEN STUDIO · 2026 —



SKULL & ICE · SELECTED WORKS





자연이

그린 그림
NATURE PAINTS ITSELF · NEW OIL PAINTING SERIES

〈자연이 그린 그림〉은 이번 Open Studio에서
함께 선보이는 유화 연작이다. 〈SKULL & ICE〉와 각자의 조형 언어를 온전
히 견지하며 독립적인 세계로 존재한다.

서로 다른 매체와 조형 언어를 가진 두 작업이 동일한 창작 공간 안에서 나란히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Open Studio가 제안하는 가장 본질적인 장면이
다.

조각과 주얼리가 빛과 물질의 언어를 말한다면, 유화는 자연이 
스스로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탐구다. 두 세계는 각자의 
고유한 자리에서 공명하며
전시 공간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채운다.

작품 이미지는 전시 현장에서 공개됩니다.

"BLACK. WHITE. SPACE. ART. LIGHT."



ARA KOREA CAMPAIGN ARCHIVE

1 20TH
K-CULTURE × JEWELRY & OBJECT

한국 전통 강강술래의 조형적 정수를 현대적인 주얼리와 오브제로 승화하며,
전통의 조형 언어를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롭게 구현한 프로젝트.

2 21ST
K-CULTURE × MUSIC ×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작곡가 안성희의 〈강원술래〉를 중심으로 한·중 음악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2016년 뉴욕 Mise-en Music Festival 이후 10년 만의 국제 공동창작으로,
새로운 협업의 지평을 열었다.

3 22ND
CONTEMPORARY ART × OPEN STUDIO

ANGEL'S ANGLE OPEN STUDIO — 〈SKULL & ICE〉 · 〈자연이 그린 그림〉 · 2026.
두 연작이 동일한 창작 공간에서 나란히 공존하며,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장면을 완성한다.



PRIVATE
VIEWING
ANGEL'S ANGLE OPEN STUDIO

02 — 05 OCT 2026

11:00 — 18:00

ADVANCE RESERVATION ONLY · 3–5 GUESTS PER SESSION

장소는 예약이 확정된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Location details will be shared exclusively with confirmed guests.

REQUEST A PRIVATE VIEWING

info@akenm.com · 02-400-7151

HOSTED & ORGANIZED BY ARA KOREA


